
한화그룹, 추석맞이 릴레이 자원봉사

한화그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 계열사 임직원들이 릴레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은 서울지역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임직원들이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한가위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9월5일 발표했다.

한화 남영선, 한화건설 이근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홍원기, 한화63시티 정이만, 한화기술금융 박준태 대표

등 한화 봉사단 70여명은 9월5일 종로구 경운동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200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 한과 등 명절 선물을 어르신에게 전달하고 복지센터에는 급식 관련물품도 기증했다.

추석을 앞두고 1일부터 열흘간 전국 65개 사업장 4000여명의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

인 등을 상대로 펼치는 릴레이 봉사활동의 일환이다.

한화손해보험은 9월6일 부산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8쌍의 어르신 부부들을 선

정해 추석맞이 제주도 여행을 선물한다.

7일에는 한화이글스 봉사단이 대전에서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발 봉사활동을 펼치고, 8일

에는 제약기업 드림파마 봉사단이 대구 복지시설의 치매노인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전통

놀이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9월2일에는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한화 여수사업장, 대한생명 호남지역본부 등 호남지역 봉사단이 여수시 화

양면 감도마을에서 도배와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및 가전제품 수리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복지시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

춤형 봉사활동을 펼쳐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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